
큰 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, 경주 남산은 산 자체

가 커다란 불국정토다. 일설에 의하면 팔만 구 암자

가 있었다고 하니, 현재 남아있는 어떤 절 보다도 규

모가 큰 절이 있었다는 얘기다. 신라 천년의 수도였

던 경주의 안산인 남산. 이렇다할 절이 남아있는 것

은아니지만, 골짝골짝에남아있는수많은불상들이

옛날의 흥성을 짐작하게 해 준다. 현재도 남산을 빙

둘러 여러 채의 절이 들어서 있지만, 대개 최근에 생

긴절들이다.

갯마을에 이른다. 마을에 사람이 거의 없다. 겨우

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 길을 묻는다. “바깥에들한테

물어 봐야지요.”이 지역에서는 결혼한 남자들을 일

컬어‘바깥에’라고 한다. 석불좌상이 있는 보리사에

가보아도인적은없다. 갯마을이라는지명과는전혀

어울리지않게작은시내가마을앞을지나고있다.

남산 마을로 향한다. 헌강왕릉, 정강왕릉을 가리키

는 표지판이 보인다. 경주는 가는 곳마다 왕릉이 있

고, 유적지가 있다. 남산에 있는 왕릉만도 다섯 기가

넘는다. 태종무열왕릉비를 중심으로 조성된 통일전

은 규모가 크다. 통일전 옆에는 서출지가 있고, 서출

지가있는마을이바로남산마을이다.

“남산은 신라 때 꼴짝꼴짝이 전부 다 절이라요. 팔

만 구 암자라고 한다는등만요. 현재 남아있는 절이

칠불암입니다. 지금은 암자지만 불상이 아주 좋습니

다.”

임홍순(85∙남산마을)옹의말이다. 

“칠불암에서이래보면신선암이보입니다.”

칠불암에서 보면 신선암도 보이고, 옥룡암도 보인

다. 옥룡암의 옛 이름이‘불박사’라 한다. 이 마을 사

람들은 어려서부터 남산을 오르내렸지만, 남산의 가

치가얼마만큼큰지를몰랐다. 나무하러다니며불상

들과 빈번히 마주쳤지만, 남산에 불상이 많은 것도

특별하게여기지않았다. 

“마을은 남산 마을 한 마을입니다. 지역에 따라 새

남산, 안말, 탑말, 남쪽, 갯마을, 이렇게 하지요. 갯마

을이란 데는 신라 때 개뻘이 있었어요. 거기까지 배

가들어왔어요.”

임광혁(80∙경주 남산마을)옹은 마치 신라 때 배

가 들어온 것을 본 것처럼 말했다. 임광혁옹은 남산

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. 갖가지 설화는 물론

이요, 직접 발굴지를 따라 다니며 본 것들까지, 세세

히이야기를하였다.

“서출지라는데아요?”임옹이난데없이물었다. 

“신라 21대 소지왕 때 반월성이 궁터임다. 안압지

는 동궁텁니다. 거 이제 인정전이라 하더라고 거 소

지왕때그때는아주태평성대라. 그런데까막까치가

와서우는기라.”

소지왕이 인정전 앞을 지나고 있는데, 까막까치가

와서울었다는것이다. 

“까막까치가 와서 우는 거여. 그래 이상해서 까막

까치를 따라 가는데, 가니까 돼지가 싸움을 하고 있

거든. 근데 싸움 구경하는데 까막까치는 간 데 없어.

그때 흰옷 입은 노인이 나타나 봉투 하나 주는 거여.

개봉시일인사요미개봉일인사라, 궁에들어가사정

갑하라. 철괴를 쏴라 이 말이여. 그래 거실에서 철괴

를 향해 활을 쏘았는데, 거기 왕비가 간음을 하고 있

는거여. 지금간판있는거는고쳤고, 이게전설그대

로여.”

임광혁옹은 전설의 내용이 잘못 기록된 게 많다고

지적하였다. 민간에전해내려오는것을그대로기록

하지않고, 바꾸어적었다는것이다. 

현재 마을 안에는 여덟 개의 절이 있다. 옥련암, 보

리사, 칠불암은 오래 되었고, 근래에 여러 채의 절이

생겼다. 절이 수시로 생겨나고, 규모도 천차만별이기

에 마을 사람 내에서도 어디까지를 절로 쳐야 할지

이견이있다.

한참 이야기를 하던 임광혁옹이 비밀을 털어 놓듯

이, “탑 다섯 기를 새로 세웠어. 그건 모를끼라”하였

다. 남산(금오산)에 있는 탑 다섯 기를 예전부터 있었

던 것처럼 새로 쌓았다는 것이다. 마을 사람 모두가

불자라는남산마을.

“이 마을은 이상해요. 기독교가 안 돼요. 딱 한 집

인가 있어요. 이사온 사람인데 안씨네라고, 딱 한 집

있어요.”

유일하게 기독교인이 있는데, 그도 이사 들어온 사

람이라는설명이다.

“일본놈 시대에 초가집 교회가 있었어요. 근디 딴

디서 일로 오지 남산 사람은 안 다닌기라. 동네서는

안돼. 그래서교회뜯어서동방으로갔심더. 그래, 이

리큰동네에교회가없나, 이상해요.”

임옹의말허리를자르고다른사람이끼어들었다. 

“절은 쪼깐 절이거나, 땡땡이절이거나, 사이비절

이거나 묵고 살만 하니끼리, 자꾸 생기고, 교회는 안

되니끼리, 나가고글치.”

남산에서는 어느 절이건 이름만 붙여 놓으면 사세

가 확장되었다.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이 새로 생긴

절을 찾는 것도 아니다. 대개의 절은 외지에서 오는

신자들에 의해 유지된다. 마을의 가구 수가 200호가

넘지만, 모든 집들이 남산 자락에 도란도란 붙어있

다. 골목길을나서면돌탑이있고, 석탑이서있다. 가

만 보니,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절집으로 보인

다. 성과속의구분이없다. 

경주남산=이대흠(시인∙본지객원기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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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남산은 신라 때 꼴짝꼴짝이 전부 절이라요”

현재 옥련암 보리사 등 여덟 개 사찰만 남아

골목 나서면 돌탑이 있고…“기독교가 안 돼요”

마을 전체가 커다란 절집

남산마을에있는삼층석탑.

남산에미친시인이있다.

그가 남산에 오른 횟수는

300번이상이되고, 야간산

행만도 100회가 넘는다. 오

죽이나산이좋았으면, 등산

전문가도아니면서‘늑대산

악회’라는 산악회를 결성하여, 한 밤중에 늑대

떼처럼남산을오르내렸을까. 남산에가기만하

면마음이편해진다는정일근(49∙사진) 시인. 

경주남산에대한정시인의사랑은몇년전

한권의빼어난서정시집으로세상에선을보였

고, 이후로도 시인의 경주 남산 연작시는 계속

되고 있다. ‘경주 남산’을 부재로 단 시만도 40

여 편이고, 남산이 소재로 쓰인 시를 모두 합치

면몇십편이더해진다.

“40을 앞두고 내가 이래 떨어질지 알았던 모

양이지.”

남산을들고나며마흔을앞둔해에그는생사

가오고가는뇌수술을두차례나받게된다. 

이후 그는 경주 남산에 더 빠지게 되고, 그의

작품은‘서정시의 정수’라는 평가가 곁들여지

며, 그는‘소월시 문학상’을 비롯하여, 유수의

문학상을연이어수상하게된다.

“허락하신다면, 사랑이여// 그대곁에첨성대

로 서고 싶네, / 입 없고 귀 없는 화강암 첨성대

로서서/ 아스라한하늘먼별의일까지목측으

로환히살폈던/ 신라사람의형형한눈빛하나

만살아, / 하루스물네시간을, 일년삼백예순

닷새를/ 그대만바라보고싶네…. ”

아프고난후, 마음은더평온해져얼굴이마치

남산에있는불상처럼푸근해진정일근시인.

“남산이이상스럽게좋은기라. 무작정좋아.”

남산을 보면 그의 시가 떠오르니, 경주 남산

의 시인 정일근이 아니라, 시인 정일근의 경주

남산이다.

� 경주 남산

경주남산의시인정정일일근근씨

남산 300번 이상 올라

“이상스럽게 좋은기라”

보리사석조여래좌상

남산의소나무보리사대웅전

◈기 간 : 2007년 5월 2일 ~ 5월 6일
◈주요일정 : 인천 - 하노이 - 베트남북부(하롱베이) -

틱낫한스님 친견 - 인천

◈출발인원 : 60명(선착순마감)

◈동 참 금 : 890,000 / 1인

◈예약방법 : 계약금 및 여권복사본
(잔여기간6개월 필히요)을 보내주시면 예약됩니다. 

※계약금 ＼200,000

◈계 좌 : 농협 053-02-171800
(예금주:구광국아제여행사)

“참가자 전원에게는명진출판사에서 틱낫한 스님의 책<기도>를증정합니다.”

www.ajetour.co.kr

-베트남수도 하노이에서...

▶티벳하늘열차 8일

5월28일,6월19일,6월23일 1,790,000  

▶초조달마에서육조혜능

선사 선적지 8일
6월5일,9월1일, ＼1,490,000

▶구화산,황산5일

5월26일 ＼799,000

▶대만 불광사,자재정사순례5일

5월26일 ＼890,000

▶불탑의 나라 미얀마 7일

5월 26일 ＼1,590,000

▶보타산/천태산/상해5일
5월28일 ＼840,000

▶동유럽 7개국12일

6월1일 ＼3,050,000

급모객(현재8분)
▶시베리아행단열차 12일

4월23일 ＼3,090,000

▶호주뉴질랜드남북섬10일

5월26일 ＼1,990,000

since 19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문의 : 불교성지순례전문 아제여행사 TEL : 02)730-4008(代) FAX : 02)725-5006  주소: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-32 우정에쉐르 1403호(우:110-170) 

“틱낫한스님친견및
마가스님명상수행순례”


